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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는 
방안을 논의중에 있습니다.
(조선일보 2.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 내용
□ 조선일보는 2.23일 「청년희망적금이라더니 ... 사회 초년생은 가입

못한다」 제하 기사에서,

ㅇ “2020년 소득 없이 작년에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와 

자영업자는 (중략) ‘3월 4일’로 가입 마감일을 정하면서 (중략)

가입이 불가능해졌다.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
□ ‘20년에 소득이 없었고 ’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

대해서는 ‘21년 소득이 확정(7∼8월경)되는 이후 가입재개하는 

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중에 있습니다.

□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

비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이 있는 

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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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19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

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

운영되고 있으며,

ㅇ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가입수요 

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 

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
prfsc@korea.kr   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